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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제71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20.6.13.)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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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현재 고교 교육의 가장 큰 화두는 고교학점제이다. 고교학점제란 학생

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

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제도이다. 교육부(2017ㄱ)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입시 중심에서 학생 성장 중심으로, 경직적이고 획일적

인 교육에서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으로, 수직적 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

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고교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는 그간 우리 교육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아닌 표준화된 산업사회 인

재상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교육 패러다임에 의존하여 대학입시와 수능에 

종속된 획일적 교육과정(문·이과 분반 등)과 국·영·수 위주 암기식 수업으

로 진행되었으며, 줄 세우기식 평가(9등급 산출), 서열화된 고교 입시로 인

해 초·중학교 교육까지 왜곡되고 사교육이 확대되고 있다는 교육 현실에 대

한 비판적 검토에서 비롯된 고교교육 혁신 정책이다. 이러한 고교학점제는 

2022년에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8년 8월 “2022학년도 대학입학

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교육부, 2018ㄴ)을 통해 2022년에 전

I. 머리말 

II. 고교학점제와 대학입학제도의 연계성 문제

III. 고교학점제 및 대학입학제도가 국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IV. 맺음말 



102	 국어교육학연구  제55집 제3호 | 2020년 9월

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 전 과목 성

취평가제 적용 확대와 함께 본격 실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학생들의 진

로에 따라 과목선택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 환경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고교교육 혁신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적용에 대한 우려가 섞인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김정빈(2017)은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학생이 개

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학생의 선택

을 존중하는 ‘유연한 진로탐색형’ 제도라 평가하였으며, 안상진(2017)은 학

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보장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할 수 있으며, 자

동 졸업이 아니라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고 책임지는 공교육의 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고, 고교체제 서열화를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성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교학점제의 필요성 및 효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고교학

점제의 도입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이현, 2017, 2018)와 교육

과정, 학생평가, 고교 학사제도, 고교 시설 및 교원, 대입 전형과의 연계성 등 

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김란주·서경혜, 2018; 박균열·

엄준용, 2018; 서봉언, 2019; 이광우, 2018; 이상은·장덕호, 2019; 진영효, 2017; 

한혜정, 2019; 홍후조, 2018)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해결되어

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 고교

학점제와 대학입학제도의 연계성 문제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고등

학교 교육은 대학입시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에, 고교학점제 도입 및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입학제도와의 호환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

며, 이러한 연계성 문제는 학생들의 교과 선택 및 교과 수업과 평가의 방향

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다

가올 고교학점제로의 전환에 따른 국어교육의 과제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

고자 한다.



	 103고교학점제에 따른 국어교육의 과제

II. 고교학점제와 대학입학제도의 연계성 문제

1. 대학입학제도의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기본 방향으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공통 

과목 신설을 통한 문·이과 통합,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 과

목의 다양화,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한 학습량 적정화를 주

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수과목이 기존의 기본, 일반, 심화과목에서 공

통과목과 선택과목(일반·진로)으로 구분되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 흥미에 

따라 다양하게 과목을 선택하도록 진로선택과목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대학입학제도와의 연계성이

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학생의 선택권 확대,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고교교육 혁신을 위

해서는 고교교육의 교육과정 및 평가와 긴밀히 연동되는 대입제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대학 입시는 과도한 경쟁으로 교육에 대한 강한 지

배력을 갖고 있으며, 단순한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예민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고교교육과정을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고교교육 혁신), 자

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단계적 추진(′18~′20)(고교체제 개편), 학생 성

장 중심의 대입제도 개편 방안 마련,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대입제도 

개선)를 예고하였다(교육부, 2017ㄱ). 

그러나 학생의 과목 선택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 강조,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선택교육과정 확대 편성 및 진로집중과정 강조,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공통과목 도입 및 문·이과 통합, 과목선택권 확대가 그것이다. 

교육부는 학생 선택권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도입·발전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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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입시(수능)의 강력한 영향력 등으로 인해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

목 선택에 한계가 있었고, 지식전달식 수업·평가가 계속(교육부, 2017ㄱ: 6)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고교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교육과정뿐 아니라 입

시·평가 제도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 교육부(2018ㄴ)의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은 대입전형 구조 개편(분야1), 수

능 체제 개편(분야2), 학생부종합 공정성 제고(분야3), 대학별 고사 개선(분

야4)이라는 네 가지 분야의 개편을 통해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부담 완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대입전형의 공공성 및 책무성 조화를 이

루고자 하였다. 

먼저, 분야1인 대입전형 구조 개편에서는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대학의 정시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

하였으며, 수시 수능최저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 취지에 맞

게 활용하도록 하였다.1) 분야2인 수능 체제 개편에서는 수능 과목구조 및 출

제범위를 조정하고,2) 수능 평가에서는 과목 쏠림이 있는 ‘제2외국어/한문’을 

1)		 이러한 권고는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 대학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사

업 참여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

학 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의 입시전형을 평가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을 지

원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난을 겪는 대다수의 대학에겐 대입전형 운영비, 입학사정관의 

인건비의 충당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총 700억원을 지원한 올해(2020년) 지원사업 

선정의 필수 조건은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시 전형(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 비수

도권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정시 비율을 30% 이상 늘리는 것이었다(김희원, 2020). 

그러나 교육부는 2019년 11월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이 

전체의 45% 이상인 16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정시 수능위주 전형을 23학

년도까지 40%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2)		 국어·수학·직업탐구를 ‘공통+선택형’ 구조로 개편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교육

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였으며, 사회/과학 탐구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학생들이 진로

와 적성,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과목에 기하, 과학Ⅱ 과목을 출제한다(교육부, 2018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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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로 실시하며, 수능 출제 시 EBS 연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축

소하였다. 분야3인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에서는 학생부 기재 내용 개

선, 선발의 투명성 제고, 대입정보 격차 해소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 학생부 

기재 내용 개선에서는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학기 당 1개 이내 총 6개까

지 제공 가능) 및 자율 동아리 기재 개수 제한(학년 당 1개), 소논문(R&E)과 

‘방과후학교 활동’의 학생부 미기재, 항목별 특기사항의 입력 글자 수 축소

(4,000자 → 2,200자)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에서는 대필·허위작성 등의 우려가 있는 자기소개서를 개선(4개 문항 5,000

자 → 3개 문항 3,100자)하고, 교사추천서를 폐지하였으며,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및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관련 

위원에 외부위원 참여(변호사, 교사 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서는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고 대입정보 제공 및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1>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교육부, 2018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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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와의 연계를 고려하는 한편 학생부종합

전형을 포함한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생 스스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형요소를 단순화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

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2018ㄴ)는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과 함께 고교학점제 

도입 및 내신 성취평가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표 2> 고교학점제의 도입 단계(교육부, 2018ㄴ: 14)

현행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

고, ′22년 제도의 부분 도입과 ′25년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의 단계를 밝힌 

것이다. 먼저, 1단계(~2021년)에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보장하

기 위해 2019년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은 A-B-C 세 등급의 성취도를 대

입 전형자료(22학년도 대입)로 제공하는데,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 없이 원점

수, 평균, 수강자 수, 성취수준별 학생비율을 추가 제공한다. 2단계(2022~24

년)에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교육과정 총론 기준을 일부 수

정하여 학점제로의 전환(단위 → 학점), 적정 졸업학점·기준 등을 설정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과목 개설 활성화 및 학교 밖 이수과목 인정기준

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3단계(2025년~)에는 새 교육과정 적용 및 성취

평가제 대입 반영 범위를 전 과목에 확대함으로써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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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게 된다. 즉 25년 고1부터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3)

<표 3>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 기재 방식(교육부, 2018ㄴ: 15)

정리하면, 22학년도 대입부터는 공통과목/일반선택 과목의 경우, “성취

도(5단계), 수강자 수, 원점수/평균/표준편차, 등급”이, 진로선택 과목의 경우 

표준편차, 등급이 없는 “성취도(3단계), 성취비율, 원점수/평균, 수강자 수”

로 교과성적 기재 방식이 변경된다. 또한 현재의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계획

에 따르면,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인 성적 기재 방식이 22학년도 대입부터

는 “상대평가(공통, 일반 선택)+절대평가(진로 선택)” 방식으로, 성취평가제

가 전 과목으로 확대되는 28학년도 대입에서는 “전과목 절대평가” 방식으로 

기재될 예정이다. 

2. 대학입학전형의 개편 방안 및 문제점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각 대학의 입학기관에서는 교육부의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수용하는 한편, 각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각 대학마다 

3)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중장기 대학입시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수능의 경우 학교 교육 혁신과 연계하여 논·서술형 도입하고, 내신의 경우 내신 성

취평가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교육부, 2018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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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인재상과 전형 방식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 

및 대응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대학입학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 두 가지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표 4> 표준 대입전형 체계(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와 긴밀한 관련을 맺

고 있는 수시의 학생부위주 전형과 정시의 수능위주 전형의 개편 방향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생부위주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

하는 학생부교과 전형과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나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초소양함양을 목표로 하는 공통과목과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고교별로 학교 유

형 및 교사 수 등의 여건에 따라 선택과목의 개설 현황(일반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의 개설과목 수, 구성 비율, 이수단위) 및 학생의 선택권 범위가 상이

하며, 학생별로 진로선택과목의 선택 개수(기본 3개 이상 이수)가 다르기에 

평가 방식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게다가 고교학점제의 성취평가

제가 실시된다면 고교 내신의 평가에 대한 방식 크게 역시 달라질 것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 성적의 정량적 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전형이므

로, 22학년도 입시에서 진로선택의 반영 유무, 반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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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진로선택 교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입에서

의 진로선택 교과의 반영이 필수적이나 절대평가인 3단계의 성취도 평가에 

대한 신뢰성 및 변별력에 대한 대학 측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2022학

년도 시행계획안의 교과전형의 반영 과목 및 성적 산출 방식을 살펴보면 대

학들의 이러한 고민이 읽혀진다. 수도권 주요 30개 대학 중 14곳은 진로선택

과목을 미반영하며(이동수, 2020), 반영하는 대학들도 구체적인 반영 방식을 

발표하지 않은 경우, 성취도에 점수를 부여하여 활용하는 경우, 원점수·평

균·성취 비율 등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로 다양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4) 또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평가방식이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된다면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약화되면서 학생부교과

전형이 현행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5)   

  학생부종합전형은 정성적 평가방식으로 개인의 역량과 경험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기에 타인과의 비교에 의존하는 줄 세우기 식의 경쟁을 완화

시켜주며, 특정 지역이나 학교 유형을 떠나 다양한 학생들이 입학할 가능성

을 높여주고, 고교와 대학이 평가권을 나눈 장점을 지닌 전형이다(권오현·박

은지·안성환·유지연·진동섭·이상수·김승환, 2017: 20). 이미 학생부종합전

형에서는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 지원학과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지원학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학업역량 등을 평

가해 왔기에,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학생의 자율적인 과목 선택권이 

4)		 예를 들어, 2022학년도 연세대, 이화여대의 경우, 학생들이 이수한 진로선택과목(성취도 

교과)의 성취도 점수를 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한다면, 한양대의 경우 반영 교과(국

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중 3개 과목만의 성적을 등급의 환산점수로 산출하여 

반영한다. 또한 성균관대의 경우, 진로선택과목 및 전문교과과목의 성적을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5)		 안상진(2017)에서는 고교내신이 절대평가되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부 교과전형 

운영이 어려워지기에 학생부 교과전형이 상당 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9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2022학년도의 

지역균형 선발인 학생부교과 전형을 10% 이상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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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다면 개인의 역량을 보다 잘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임진택·

이정림·김유겸·공자원·박정선·한정호 외, 2020: 16). 그러나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학교의 여건에 따른 고교별 교육 환경의 차

이, 고교-대학 연계교육(articulation)6)을 위한 선택과목과 지원 전공/계열

의 적합성 평가, 소규모 과목 및 공동교육과정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해야 하며, 이는 각 대학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교육부(2019)의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심층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균열을 보이는 지점이 있다. 

교육부(2019)는 2019년 10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7) 후 학생부 기재항

목 축소(′22~′23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서 반영 폐지

(′24학년도), 교사추천서 폐지(′22학년도) 및 자기소개서의 단계적 폐지(′22~ 

′23학년도 문항 및 글자 수 축소, ′24학년도 폐지)를 다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제2차 대입공정성강화 방안(교육부, 2020)에서는 고교의 후광효

과를 차단하기 위해 21학년도부터 대입전형자료(학생부)의 고교정보 블라인

드 처리 및 고교 프로파일 전면 폐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공정성 강화 방안은 다양한 학생활동을 정성

평가한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고교 블라인드 평가는 

고교에 따른 유불리를 방지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학생이 처한 교

6)		 고교-대학 연계교육(articulation)은 중등과 대학 단계 사이의 교육 내용이나 활동이 적

절한 관계를 맺으며 계속 이어짐을 의미한다(권오현 외, 2017). 고교-대학 교육과정의 연

계는 양자가 학제 등의 차이로 인한 결절·중복·비약·누락 등이 없도록 적성과 희망전공

을 고려하여 부드러운 연속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김대석, 2011: 11). 

7)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의 조사

단을 구성하여(2019.10) 학종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율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부종합전

형 선발 결과에서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지원

단계부터 합격, 등록단계까지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대비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위주전

형에서 서울지역의 합격자 비중이 높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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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환경을 고려한 정성평가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불공정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고교 프로파일은 고교의 교육환경과 여건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도록 고교가 대학에 제공하는 자료로서, 각 학교별 실제 교육과정 운영 

현황,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예를 들어, 연간 학교 내 대회의 개수 및 참여인원, 

수상 인원)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에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

이다.8) 또한 자기소개서는 사실과 결과 중심의 학생부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지원자의 진로 모색의 과정 및 노력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라 할 수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의 진로 모색 과정에서의 교과 선택 방

향, 진로 변경 시 그 사유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전국대학교입학처장협의회에는 2

월 16일 “고교 프로파일과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 폐지

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우려가 있어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오푸름, 2020). 대학입시에 있어 지역, 문화적 배경, 학교환경, 가정환경, 성

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공정성(fairness)의 문제는 매

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정성 강화가 대학입시전형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진다면 그 제약이 도리어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정시의 수능위주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2022학년도에 2015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된다.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부담 완화, 2015 교육과정의 문·이과 구분 폐지 및 

융합 취지를 기본 원칙으로 반영한 것이다.

8)		 교육부는 21학년도의 경우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통

해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들의 활동을 섬세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12	 국어교육학연구  제55집 제3호 | 2020년 9월

<표 5> 2021, 2022학년도 수능 과목구조 비교(교육부, 2018ㄴ: 6)

그러나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편된 2022학년도 수능은 문·

이과의 칸막이를 없애고 창의융합적 인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고교-대

학 간 연계성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

르면 서울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을 포함한 56개 학교는 2022학년도 수능에

서 이과 모집 단위에 ‘미적분’, ‘기하’ 등 이과 수학과목을 지정했고, 62개 학

교는 이과 모집단위에 과학탐구 과목을 지정했다. 이들 학교를 제외한 전국 

70~80% 가량의 4년제 대학에서는 문과형 수학인 확률과통계나 사회탐구 

과목으로 수능 시험을 치르거나 심지어 수학 성적 없이도 이과 모집 단위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과학중점학교나 지역거점 일부 일반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고 교실에서 제대로 된 이과 수·과학 교육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으며(김희원, 2020), 이는 대학의 서열화, 이

공계 분야의 학업 역량 약화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또한 수능에서는 각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에 난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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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거나 응시자가 적어 등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의 기피현상을 유

발할 수 있으며, 이는 고등학교의 과목 선택의 호불호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임진택 외(2020)에서는 대입을 앞둔 수험생은 ‘학종-수능 딜레마’, 

‘학종-내신 선택 딜레마’라는 두 가지 딜레마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진로와 적성, 흥미에 맞는 과목

을 선택하되 지원 학과(계열)의 특성에 맞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

나, 수능 성적만을 고려한다면 대체로 응시인원이 많고 위계(난이도)가 낮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학생부종합이냐 수능이냐에 따라 

이수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학종-수능 딜레마’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또

한 학생부종합전형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진로와 적성,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되 지원 학과(계열)의 특성에 맞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학생부 교과(내신) 성적만을 고려한다면 대체로 수강인원이 많고 위계(난이

도)가 낮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학종-내신 선택 딜레

마’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의 정시 확대(16개 

대학의 수능위주 전형 비율 40% 확대) 기조는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더욱 가

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앞둔 대학입학제도의 개편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중 일부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 및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도 있다고 여겨진다. 선택형 교육과정의 확대가 문·이

과 분리, 문·이과 완전 편식에서 더 나아가 문과 내, 이과에서도 일부 과목으

로의 편식으로(진영효, 2017: 164) 이어지지 않으려면 고교학점제와 대입제

도의 연계성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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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교학점제 및 대학입학제도가 국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 및 대학입학제도는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 편성 및 학생들의 교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장에

서는 고교학점제와 대입시험의 개편이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을 어떻게 변모

시키게 될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 학습에 대한 ‘균형 학습’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초 교과 영역 이수 단위를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넘지 못하

게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2015 교육과정에는 기초 교과 영역

에 한국사(6단위 이상)가 포함되어 있어 총 이수 단위의 50%는 90단위에서 

84단위로 줄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함양한 

후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을 다양화하였다(교육부, 2017ㄴ: 27). 이에 따라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

과 선택 과목으로,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다. 국어 교육의 경우, 공통과목인 <국어>, 일반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진로 선택 과목인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로 구성되었다. 

또한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도입 발표 이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

들을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고등학교가 많아지

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과목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개인별 진로

계열을 조사하여 학생별 적성과 학업 역량에 맞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편성

하고 있다.

이러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고교-대학 간 연계

성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다. 특히 학생별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및 학

생들의 진로 지도를 위해서는 대학의 학과별 선택과목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115고교학점제에 따른 국어교육의 과제

것이다.9) 그러나 대학에서는 각 전공별로 고교 단계에서 이수를 필요로 하

는 과목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학 전공의 성공적 이수는 관

련 교과의 성취도뿐 아니라 보편적 학업능력, 전공에 대한 관심 등에 복합적

으로 관련되며,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에 있는 과목들의 내적인 연관성이

나 위계관계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권오현, 2017: 

23). 또한 대학 측의 입장에서는 학과별 선택과목 가이드라인이 학생들의 진

로 설계를 획일화하거나 입시에 실질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접근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국민대학교·서울여자

대학교·숭실대학교(공동) 등의 대학에서 진로진학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있

는데, 이러한 가이드북에서는 진학을 위한 교과를 한정하지 않으려는 각 학

교의 고민이 담겨 있다. 

먼저, 서울대학교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

(2018/2020)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선배들의 이야기 형식으로 각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각 전공 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의 과목들에 대해 소개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때의 대안, 대

학에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필요한 것들, 고등학교 시절의 공부법 등의 조언

도 담고 있다. 이 가이드북은 선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 모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열별로 일부 학과만을 다루고 있어 다양한 전공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9)		 학생들의 진로 모색 및 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학생 진로진학과 연

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 북”,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

정에 따른 선택과목 안내서”, 전남교육청에서는 “고교 선택 과목 길라잡이”, 대전시교육

청에서는 “과목백서”를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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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대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2020: 12) 

명지대학교·국민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숭실대학교가 공동으로 낸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선택교과목 

가이드북」(2020)에서는 4개 대학 통합 계열별 선택 과목 가이드와 각 대학

별 모집단위의 추천 선택과목을 정리하고 있다. 본 안내서에는 선택 과목 가

이드에 제시되는 교과목들이 4개 대학에서 요구하는 필수이수 과목이 아니

며, 이러한 교과목을 이수했다고 하여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유리하다거나 고

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림 2> 명지대학교·국민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숭실대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선택교과목 가이드북」(202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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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의 「진로진학을 위한 학과 탐색 가이드」는 대학알리미

의 표준분류에 따른 유사 계열 범주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해당 학과 공부에 

필요한 교과 영역 및 권장 이수 교과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과와 관련 있

는 교과목이 많이 들어 있는 교과 영역을 색의 진하기를 통해 표시하고, 교

과목의 권장 정도를 글자의 크기 및 굵기로 정리하고 있다. 

<그림 3> 숙명여대, 「진로진학을 위한 학과 탐색 가이드」(2019: 15)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국어과 과목들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학입학시험 중 학

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자신이 진학하고 싶은 전공 과목과 연

계된 선택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어과 선택과목들은 대학의 전공영역과 얼마나 많은 연계성

을 지니고 있을까. 앞서 살펴본 대학들의 선택과목 가이드북에서 국어과 선

택과목을 추천한 학과 혹은 계열(중분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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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학선택과목 가이드북의 전공별 국어과 선택과목 추천 현황

과목

대학

서울대 명지대 국민대 서울여대 숭실대 숙명여대

화법과 

작문

언론정보학과

자유전공학부

언어·문학

인문학

경영·경제

사회과학

수학·물리·천문·지구

전기·전자·컴퓨터

재료

연극·영화

사회과학

언어·문학

교육

언어·문학

사회과학
언어·문학

언어·문학

인문학

사회과학/ 법학

경영·경제

교육

생활과학

화학·생명 

과학·환경

독서
언론정보학과

자유전공학부

언어·문학

인문학

경영·경제

법학

사회과학

N.C.E10)

생활과학

전기·전자·컴퓨터

건설

산업·안전

재료

기계

화공·고분자·에너지

무용·체육

연극·영화

미술

음악

사회과학

언어·문학

교육

언어·문학

인문학

경영·경제

사회과학

교육

N.C.E 

(자유전공학부: 

인문사회, 자연)

수학·물리· 

천문·지구

화학· 

생명과학·환경

농림·수산

생활과학·농림· 

수산

전기·전자· 

컴퓨터

무용·체육

미술

인문학

언어·문학

언어·문학

인문학

사회과학/ 법학

경영·경제

교육

생활과학

화학·생명 

과학·환경

수학

언어와 

매체

중어중문학과

언론정보학과

언어·문학

인문학

사회과학

N.C.E(인문/자연)

연극·영화

N.E.C.(바둑학과)

사회과학

언어·문학

미술

언어·문학

사회과학

교육

언어·문학

사회과학

언어·문학

사회과학/ 법학

경영·경제

교육

10)	 N.C.E: Not Classified Elswhere(달리 분류되지 않는 학과), 명지대의 경우 전공자유학부

(인문), 융합전공학부(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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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언론정보학과

자유전공학부

언어·문학

사회과학

N.C.E

연극·영화

사회과학

언어·문학

미술

언어·문학

인문학

경영·경제

사회과학

교육

N.C.E 

(자유전공학부: 

인문사회, 자연)

수학·물리· 

천문·지구

화학·생명 

과학·환경

농림·수산

생활과학· 

농림·수산

전기·전자· 

컴퓨터

무용·체육

미술

언어·문학

언어·문학

인문학

사회과학/ 법학

경영·경제

교육

생활과학

심화

국어

언어·문학

법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언어·문학

사회과학

교육

인문학

언어·문학

사회과학

언어·문학

고전

읽기

언어·문학

인문학

사회과학

언어·문학

언어·문학

인문학

사회과학

인문학

언어·문학
언어·문학

실용

국어
언어·문학

*	� 가이드북의 제시 성격에 따라 서울대는 전공별, 다른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공표준분류체계

의 중분류를 제시함

**	�명지대, 서울여대, 숙명여대의 경우, 중요도를 진하기로 표시함

각 대학에서 편찬한 선택과목 가이드북을 살펴 보면, 주로 중분류 기준 

언어·문학,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국어과 일반선택 과목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 가이드북의 경우, 선배들이 선택과목을 추천하고 

있기에 선택과목이 전공분야에 연계성이 있기는 하나 주관적일 수 있다. 명

지대의 경우, 전 분야에서 <독서> 과목을 추천하고 있으며, 서울여대에서는 

<독서> 및 <문학>을 기본 선택과목으로 설정하고 있고, 국민대와 숭실대는 

국어과 선택과목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숙명여대의 경우도 주로 인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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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열의 분류 학과에서 국어과 과목을 선택하고 있으나 화학·생명과학·환

경 분야와 수학 전공에서 일반선택 과목을 권고 과목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전공 선택 가이드북을 살펴 보면, 대학별로 전공에 필요

한 선택과목 방식이 상이하며, 그 내적인 연관성 역시 정밀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교와 대학 간 교육과정 및 전공에 대한 연관성이나 위

계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보다는 대학 입학에 유리한 과목을 골라 듣게 될 수 있다. 고교

학점제의 도입으로 학생들이 교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사회계열, 

이공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국어 교과의 선택을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한 정도로 최소화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의 ‘공통(<독서>, <문학>)’과 ‘선택(<화법과 

작문>중 <언어와 매체> 중 택1)’으로의 구조 개편은 국어 교과의 비중 축소 편

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여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살펴보

면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인천시 소재 S고의 2018학년도 교과목 편

성표를 살펴 보면, <국어>,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과

목을 모두 학교 지정 과목으로 개설하고, <심화 국어>와 <고전 읽기>를 학생 

선택 과목(진로 과목 7과목 중 택1)으로 개설하였다. 그러나 2019학년도 교

육과정 편성표에는 <국어>, <문학>, <독서>, <심화 국어>를 학교지정 과목으

로 개설하고, <고전 읽기>를 기초선택1(<고전 읽기>, <진로 영어>, <심화 수학

Ⅱ> 3과목 중 택1),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을 기초선택4 영역(택1)으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 소재 K고의 2020학년도 교육과

정 편성표를 살펴보면, <문학>과 <독서>가 학교 지정 선택과목이며, <고전 읽

기>가 2학년 선택과목(총10개 선택과목 중 학기별 3과목 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심화 국어>가 3학년 선택과목(총31개 과목 중 학기별 8과목 

선택)으로 개설되어 있다.

현재 변경되고 있는 교육과정 편제표를 볼 때,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

성에는 대학의 진로선택에 대한 가이드라인보다는 수학능력시험의 구성이 



	 121고교학점제에 따른 국어교육의 과제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

문>, <언어와 매체>는 수능시험의 응시인원 및 난이도에 따라 선택률이 달라

질 것이라 예상된다. 결국, 고교학점제 및 대학입학전형의 변화로 국어과 선

택과목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따라 몇몇 학교들의 경우, 예술 교과군의 진로

(전문) 교과로 <고전문학감상>, <현대문학감상>, <소설 창작>, <시 창작> 과목 

개설하고 있어 예술로서의 문학 감상 및 창작 교육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7> K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중 3학년 선택과목표(2020학년도 입학생 대상)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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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K고의 경우, 예술 교과군에 <현대문학 감상>과 <시 창작> 교과

를 개설하고 있다. 현재 문학 창작 및 감상 교과의 교과서가 부재하기에 담

당 교사가 교재를 만들어 수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 중 고교학점제와 대학입학

제도의 연계성 문제를 살펴 보고, 이를 기반으로 다가올 고교학점제로의 전

환이 국어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교육부

는 2025년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실행을 예고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고교 

교육과정 및 평가 방식, 교사 임용제도 등 고교 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를 준

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그간 수동적인 위치에 있던 학생들을 능동적인 

교육의 주체에 둠으로써 우리 교육의 획일적이며 수직적인 구조를 개방적이

며 수평적인 구조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는 모든 교육 제도를 무화시킬 수 있기에 고교학점제 실행을 앞두고 대

학입학제도의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입학제도는 고등학

교의 교과과정 편성 및 학생들의 교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그러나 대학입학제도 개정과 2019년, 2020년에 발표된 교육부의 공정

성 강화 방안은 고교교육의 내실화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와 균열을 보

이는 지점이 있으며, 일부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 및 고교 교육의 정

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도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문·이과의 칸막이를 낮추고 창의융합

형 인재를 양성을 목적으로 했으나, 한 축으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기

초 교과에 대한 학습 편중으로 문·이과의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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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축으로는 고교-대학 교육의 연계성을 도리어 약화시킬 위험도 안고 있

다. 기초 교과의 개설 과목 단위 및 필수 이수 단위(각 10단위)가 낮아지고, 

탐구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대학의 인문·사회계열에 진학할 학생들은 수학

과 과학을 기피하고, 이공계열에 진학할 학생들은 국어, 영어 등을 소홀히 할 

수 있다. 또한 수능위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학의 전공 분야와 상관

없이 유리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교학점제 및 대학입학제도의 개편 방향은 국어교육의 역할과 

지향점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학교 내 

국어 교육의 비중은 축소될 전망이며, 특히 수학능력시험의 선택 과목인 <화

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의 개설 및 수강 학생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한편으로는 문학 감상 및 창작 관련 교과가 다양하게 개설될 수 있다.

국어 교과는 도구 교과, 사고 교과, 문화 교과로서의 다중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국어 능력은 모든 교과를 이해하는 기본이자 의사소통 및 사고

를 심화시키고, 문화 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 및 새로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앞두고 있

는 지금, 국어교육의 약화 및 과목 편중 현상과 함께 고등학교 국어교육의 

성격과 그 역할에 대한 국어교육계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국어교육은 기존의 다중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기초 과목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진로 교과로서의 역할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국어과 과목들의 대학 전공과의 연계성 및 위계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술 교과로서의 문학 감상 및 창작 교과서의 개발 

역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 여러 고교학점제 선도·연구 학교에서는 예

술·체육 영역의 진로(전문) 교과로 <고전문학 감상>, <현대문학 감상>, <소

설 창작>, <시 창작> 수업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고등학교로 점차 확

대될 것이다. 이러한 문학 창작 및 감상 교과에 대한 연구 및 교과서 개발을 

통해 예술로서의 문학 교과의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

교학점제와 함께 실행될 내신의 성취평가제 및 수학능력시험의 개편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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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교육부(2018ㄱ)는 학점제 기반 중장기 대학입시제

도 방향에서 내신 성취평가제, 수능에 논·서술형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국

어교육에서도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평가 방식을 연구하고, 나아가 내신 

평가와 수학능력시험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20.8.1. 투고되었으며, 2020.8.21. 심사가 시작되어 2020.9.10. 심사가 종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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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교학점제에 따른 국어교육의 과제
— 대학입시제도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김지혜

현재 고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고교학점제이다. 2025년에 본

격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장하고 교육과정을 다

양화함으로써 입시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학생 성장 중심의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을 꾀하는 고교 혁신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 중 고교학점제와 대학입학제도의 연계성 문제를 살펴보

고, 이를 기반으로 다가올 고교학점제로의 전환에 따른 국어교육의 과제를 

고찰해 보았다.

고교학점제 및 대학입학제도는 고등학교의 교과과정 편성 및 학생들의 

교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교육부(2018)는 고교학점

제를 준비하기 위해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과 내신 성취평가제 개선 방안

을 발표하였다. 2025년부터는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 범위를 전 과목에 확

대함으로써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입학제도 개편과 2019, 2020년 교육부의 공정성 강화 방안은 고교 교육

의 내실화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와 균열을 보이는 지점이 있으며, 일부

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 및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도 있다. 

또한 대입제도의 개편과 고교학점제는 국어교육의 위상 및 비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의 ‘공통(<독서>, <문학>)’

과 ‘선택(<화법과 작문>중 <언어와 매체> 중 택1)’으로의 구조 개편은 국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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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비중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국어 교과는 도구 교과, 사고 교과, 문화 교과로서의 다중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 및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을 앞두고 있

는 지금, 국어교육의 약화 및 과목 편중 현상과 함께 고등학교 국어교육의 

성격과 그 역할에 대한 국어교육계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국어

교육은 기초 과목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진로 교과로서의 역할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술 교과로서의 문학 감상 및 창작 교과에 대한 연구 및 개

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와 함께 실행될 내신의 성취평가제 

및 수학능력시험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고교학점제, 대학입학제도, 고교 교육과정, 학생의 과목 선택권, 국어교육, 국어 교과, 진

로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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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Language Education Tasks according to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 Focusing on the Linkage with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Kim Ji-Hye

Currently, the most severe issue in high school education is its credit 

system. This system, which will be implemented  in 2025, is a high school 

innovation policy that seeks flexible and individualized education fo-

cused on student growth. This is done by escaping from the uniform en-

trance-oriented education, expanding student’s options, and diversifying 

curriculums.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linkage problems between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college entrance, among other issues sur-

rounding the credit system, and the related challenges in Korean lan-

guage education.

The high school credit and college entrance systems have a direct 

impact on high school curriculum organization and student’s selection 

of subjects. Therefore, the Ministry of Education(2018) announced plans 

to reorganize the college entrance system and improve its performance 

evaluation scheme, in order to prepare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Beginning in 2025,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will be implemented 

by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chievement evaluation 

scheme to all subjects. However, the reorganization of college entrance 

and evaluation systems seems to conflict with the pla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strengthen the fairness in the college entrance announced in 

the 2019. In some ways, it is also a risk that functions as an obstacle to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he normaliza-

tion of high school education.

In addition, the reorganization of college entrance and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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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systems will greatly influence the status and form of Korean lan-

guage education. In particular, the structural reorganization into “Com-

mon subject (<Reading>, <Literature>)” and “Elective subject (<Speaking 

and Writing> and <Language and Media>)”, in the Korean language sec-

tion of the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 leads to a subject’s decrease in 

weight. Korean language subject has multiple identities as a tool subject, 

as well as a thinking and cultural subject.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a revised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fully discuss the nature and rol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high 

school, along with the weakening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subject bias. The teaching of Korean language should not only provide a 

basic education, but also have a career subject role.    

keywords High School Credit System, College Entrance System, High School Cur-

riculum, Student’s Selection of the Subject,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

guage Subject, Rol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